
2 0 0 4년의 아우성을 접으면서
석유화학기업들이 연말을 맞아 불우이웃돕기에 적극 나서 주변의 부러운 눈길과 시샘을 동시에 받고 있

는 모양이다. 예년에도 불우이웃돕기는 많이 있었으나 석유화학기업들이 대거 동참한 것은 흔히 볼 수 없

었기에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만큼 국내 산업과 경기가 양극화 또는 다극화돼 있다는 반증인지도 모를 일이어서 유쾌하지만은 않다.

석유화학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호황을 거두면서 주머니가 두둑해져 불우이웃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겼

다는 것 자체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나, 다른 산업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2 0 0 4년 내내 호황을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4분기 초반에 잠시 주춤

거린 것을 제외하고서는 국제유가 상승세를 업고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에틸렌 및 프로필렌 가격이 1 0 0 0달러를 훌쩍 넘어서 1 1 0 0 - 1 2 0 0달러가 장기간 지속되고 부타디엔도 1 3 0 0달

러까지 오르는 이변을 연출했다. BTX도 마찬가지여서 벤젠은 1 0 0 0달러를 오리내리면서 석유화학 역사상

초유의 강세를 지속했고, 톨루엔 및 자일렌도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장기 강세를 현재도 지속하고 있다. 합

성수지 가격도 L D P E와 P V C를 제외하고는 모두 1 2 0 0달러를 돌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에틸렌 및 프로필렌, BTX를 원료로 하는 용제는 해외 플랜트의 잦은 트러블까지 겹치면서 가격

폭등에 공급부족이라는 이중고로 수요기업들이 공장가동을 감축하는 등 마음고생을 해야 했고,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은 경쟁력이 떨어져 중국 및 동남아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는 판에 상상을 초월하는 합성수지

가격폭등 현상을 맞아「1 0월 대란설」이 유포되는 등 고사 직전의 모습을 나타냈다.

한마디로 2 0 0 4년 국내 화학시장은 석유화학 호황에 정밀화학·플래스틱 고사사태라는 경영 양극화 아이

러니가 연출됐다. 석유화학기업들은 국제유가 및 나프타 가격폭등에 국제적인 수급타이트까지 겹쳐 국제

가격이 폭등함으로써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었지만, 정밀화학 및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은 원료

코스트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나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 일본이나 타이완, 심지어 중국까지도 한국과 같은 석

유화학 호황에 정밀화학·플래스틱 고사 현상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미국·유럽·일본이

나 중국도 석유화학이 호황을 맞이한 것은 사실이고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극심한 양극화 현상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왜 그러할까? 아무리 석유화학이 호황을 보이더라도 정밀화학이나 플래스틱 가공기업이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은 없애야 할 폐해라고 지적이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성수지를 먼저 공

급하고 나중에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고 있고, 미국도 장기계약거래를 통해 가격폭

등 및 가격폭락이 주는 충격을 공급-수요 상호간에 나누어 부담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유달리 석유화학기업과 정밀화학 및 플래스틱 가공기업의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되지

못하고 신뢰가 형성되지 않아 세계수요의 10% 안팎에 머무르는 국제거래의 Spot 가격이 곧바로 전체시장

을 지배하는 후진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서로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천민적 자본주의가 한몫을 하고, 경영실적에 따라 위치가 변동되는

석유화학기업의 경영평가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디도 국내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에 의존

하고 있는 석유화학제품의 공급과잉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 중요한 점은 중국이 경제성장 및 베이징올림픽, 상하이세계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있어 석유화학제품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생산능력 확대의 한계 때문에 수입수요가 증가하는 있는 점이다. 즉, 중국에 대한

수출수요가 증가하고 수익이 대폭 증가하면서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대폭적인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수출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짐으로써 내수시장이 찬밥신세를 면하기 어렵고 국내 화학시장의 공정거래 시스

템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석유화학 호황에도 불구하고 정밀화학·플래스틱의 위축과 해외탈출이 완료된 상태에서 2 0 0 6년부터 중

국의 자급률이 상승하고 2 0 0 8년 이후 중동의 저코스트 석유화학제품이 아시아 시장을 휩쓸 때 석유화학기

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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